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시위는 정당한가?

서론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 이동권을 보장 받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게 장애인이

든, 노약자든 어느 누구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세상은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

는다. 대부분 비장애인이 기준이 되어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이동하는 데에 있어 불편함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들이 늘고 있지만 아직까진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그렇

기에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는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나 또한 찬성한다. 

비장애인이 불편할 때 장애인들의 얘기를 듣기 때문에 시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선을 

넘은 시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본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는 찬성하지만 선을 넘는 시위에는 반대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

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 (전장연)를 예로 들어보자. 전장연은 ‘차별과 배제 없는 장애해방의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행동한다’2는 좋은 의미와 ‘차별에 자항하라3’라는 구호를 사용

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상 운행 중인 교통시설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으며,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느끼게 하기 위

해 출근시간대와 공항철도를 노리는 시위를 많이 하기에 시민들에게 크고 작은 피해를 주는 시위

를 한다. 물론 비장애인이 불편할 때에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때문에 시위를 하는 것이지만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기에 전장연의 시위 방식에 반대한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부터 지하철 운행방해 불법 시위4를 진행중이다.

지인과 전장연 시위에 대해 실제로 얘기를 나눠보았을 때 찬성하는 사람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을 위해 필요한 시위라고 생각하며 비장애인이 불편해야 장애인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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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면 전장연 시위 또한 이해해야하지 않느냐라고 반론을 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는 필요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그 방식에 대해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이

다. 불법적인 시위 행위와 사람들이 가장 붐비는 출근시간대와 공항철도에서 큰 피해를 주는 것

이 과연 정당하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일까? 물론 한두번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장연은  2021년 12월부터 지금까지도 지속적인 불법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직장인들은 아침에 

눈 뜨면 전장연 검색5부터 한다고 한다. 이것이 정말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시위가 맞는 것인가? 전장연은 비장애인이 장애인과 같은 불

편함을 느끼게 해 서로 불편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이동권 보장

을 위한다면 시위를 하되 서로 불편하지만 맞춰나갈 수 있는 수준의 시위를 해야하는 것이 아닌

가 나는 전장연의 시위는 차별에 저항한다는 구호를 사용하고 평등한 세상을 위한 시위가 아닌 

장애인이 기준이 되고 비장애인들도 장애인의 불편함을 느껴봐라라는 감정이 담긴 한을 품은 시

위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이런 시위를 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이 없다고 한다. 그럼 지금까지 시위를 하며 바뀐 

것이 있는가? 아마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바뀌었을 것이다. 이게 정말 전장연의 시위 

방식으로만 할 수 있었던 것일까? 더 나은 방식이 있지 않았을까? 정말 묻고 싶다. 이 질문에 대

한 답을 할 수 있을지 이동권은 정말 중요한 권리이기에 보장 받기 위한 시위는 할 수 있다. 하

지만 정말 보장 받기 원하고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원한다면 불편함을 느끼게 해 비장

애인들과 대립을 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다.

결론

내가 지금까지 말하고 주장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을 위한 시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닌 전장연의 

시위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불법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서로 조금만 더 배려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인가 물론 말로는 쉽지만 비장애인들도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것은 

잘못한 것이다. 그렇다고 이렇게 서로 배려하지 않으면 누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전

장연의 시위가 로고에 맞는 전장연 소개에 맞는 그런 시위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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